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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

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자아효능감, 나르시시즘, 공적/사적 

자아 요인들이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3년 이상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197명의 이용자들이었다. 분석결과 자기과시,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 모범보이기, 후광노

출, 권리주장, 정당화하기를 통해 조사된 긍정적 자아노출에 대해 통계상으로 높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아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자의 자

아효능감과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은 통계상으로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의 공적 자아의식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적 자아

의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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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ascertain whether Facebook users present themselves positively 

on Facebook. Also this study examined whether factors of self-efficacy, narcissism, and 

public/private self-consciousness affected positive self-presentation. The subjects for the study 

included 197 users who have been using Facebook. The analysis of behavioral attributes such 

as self-display, competency display, exemplary behavior display, etc, did not yield statistically 

high values to support users’ positive self-presentation on Facebook.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fficacy, narcissis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ositive self-presentation. The study found that private self-consciousnes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ositive self-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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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Rubio는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

이 아니라 나에 대한 표현을 볼 뿐이다”이라고 언급하

였다. 이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호교류하는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은 실체가 아닌 표현된 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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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나를 인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나는 표현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부각될 정도로 자

신을 표현하는 자아노출이 중요시되고 있다. 자아노출

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인상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일

상적으로 자아노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아노출이 가

능한 어떤 미디어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아노출

이 가능한 미디어가 제공되면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자아노출을 한다. 그렇다보니 면대면을 통해 

행해졌던 자아노출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인터

넷상에서의 이용 관리가 간편해진 서비스들이 제공되

자 자아노출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로 이어지는 이용자들의 자아노출의 

창구들이 새로이 출현되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상

대방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자아노출이 많아졌다. 홈페

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보다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자 이용자들이 이들을 자아노출

의 장으로 활용하였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1][2]. 

최근에는 이들 서비스에서 발전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자아노출의 새로운 

장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

아노출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상에

서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올리고 방문하는 접속

자와 상호교류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

다. 페이스북은 사진이나, 그림, 글 또는 음악 등의 다양

한 표현요소를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용이하게 자아노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들

에게 자신을 표현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

써 내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면서 자아

노출의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페이스북상에서 이용자들은 친구맺기가 되어 있는 

상대방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하는 표현이나 정보 즉 자아노출을 접하면서 교류

하게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상에서는 의도적인 자아노

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은 프로필, 사진, 자

신의 이야기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

/인상을 구성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은 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

되기 때문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다. 

이렇듯, 페이스북이 인터넷상에서 또 하나의 자아노

출의 공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

여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서의 이용자들의 자아노

출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들

의 의도적인 자아노출이 가능하므로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자

아노출의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

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

려는 경향[3]이 있는데 그러한 경향이 페이스북에서도 

행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아울

러 사람들의 자아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

효능감, 나르시시즘, 공적/사적 자아의식 등의 개인적 

특성이 거론되었다[4].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인들을 

동원하여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긍정적인 자아노출

인간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느낌, 감정, 생각, 경험 등

을 타인에게 알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따라 자신에 관한 사항 및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자아노출이라고 한다

[5]. 누군가와 상호교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알

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아노출은 상대방과 상호교류

하기 위한 일상적인 현상이다. 

사회침투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에 의하면 자

아노출은 드러난 정보를 공유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려 할 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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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려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이다[6]. 또한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고정적이

지 않고 변화하므로 한 가지 모습만을 계속해서 보여주

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

을 선택하여 상대방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

고 그 부분만을 내세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아노출 또한 인상관리와 유사한 개

념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조

절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5]. 

사람들은 타인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

을 제시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왜냐하면 사람들

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인

상을 주기 위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8]. 그래서 자아노출을 할 때 자신의 여

러 모습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 즉 이상적 자아에 

가깝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자신이 선택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

을 설정하여 표현한다[9]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Goffman[10]은 공연을 예를 들어 설명하

였다. 공연자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방

향으로 긍정적인 인상이 형성되도록 연기 즉 자신을 노

출시킨다. 따라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각자 

현재 맥락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을 드러

내므로 자연히 전달되는 자아노출은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알리

기 위해 불미스럽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하고 긍

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

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아노출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해 긍정

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모습을 표출함으로써 긍정

적인 인상관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으

로써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길 원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3]. 그렇다보니 자

아노출을 통해 자연히 긍정적이고 호감이 가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 표현은 개인적인 업적, 

사항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Jones[11]는 긍정적인 인상관리를 위해 환심사기

(ingratiation), 암시하기(intimidation), 자기

PR(self-promotion), 인증하기(exemplification), 간청/

탄원하기(supplication)의 자아노출 기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2. 소셜미디어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

가상공간에서의 자아노출 또한 나와 교류하는 상대

방을 대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Goffman이 언급한 무대 위 공연자의 자아노출과 유사

하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가상공

간에서의 자아노출은 허용되는 맥락 내에서 의도적으

로 조절되어 표현된다. 그러므로 가상공간에서 제시되

는 자아노출은 실제의 모습이기보다는 스스로 선별하

고 지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상공간에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무대로 SNS가 부각되고 있다. 

SNS는 참여, 공유, 개방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프로

필을 구성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연결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12]. SNS

상에서 이용자들 자신의 상태 및 생각, 의견, 사진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이 대부분 자아노출을 통해 행해

지므로 온라인 정체성 표현욕구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온라인 정체성 표현욕구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며,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회피하

려는 행위를 말한다[13]. 이용자들은 SNS을 통해 자아

노출을 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알리고 싶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자아를 설정하고 표

현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SNS에서 자신의 뛰어난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소개

함으로써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대신 자신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최소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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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자아노출은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며 페

이스북 이용자들은 일상정보를 자주 언급하고, 자기 사

진이나 감정 상태를 알리는 글 등 개인 진술적인 정보

를 주로 게시한다[14]. 이용자들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일상에 관한 것을 포

스트하고 자신들과 친구맺기가 되어 있거나 교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적 혹은 공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타인과의 인맥 형성과 소통, 그리

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자아정

체성 표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페이스북 관

련 연구들은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은 자아노출이라고 지적하였다[15]. 페이

스북 이용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보를 게

시하는 경향이 있어 표출되고 싶은 이미지에 유용하다

고 판단되는 정보 중심으로 올린다. 또한 페이스북 이

용자들은 선택적으로 학력, 직장, 종교 등 자신의 정체

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16]. Kim 

and Lee[17]는 공개적이며 자아노출을 위한 용이한 기

술들을 제공하는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

로필을 조정하고 자신들의 친구와 연결하고 그들이 좋

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인상관리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신의 어떠한 측면을 선택하고 강

조하는가에 따라 자아노출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을 매력적으로 표출

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나 타인에게 인식되

고 싶은 이미지 연출에 유용한 정보만 위주로 게시하는 

경향이 있다[18].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필 구성, 상태 업데이트 등의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용이한 기술을 제공하는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멋진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성취를 과시하는 등

의 글을 쓰는 행위들이 흔히 관찰된다[19]. 

     

3. 긍정적 자아노출과 자아유형

3.1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가치를 이상화하고 자기 자치

를 과장된 자기로 인식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자기개념

을 갖는 것이다[20].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자아

도취(self-absorption), 자만심(vanity), 과시적 표현에 

스스로 몰입되어 타인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고 뽐내려

는 강한 표현욕구를 갖는다. 그러므로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지닐 때 타인에게 자기를 보여주려는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 자신을 홍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

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한다[16]. 

나르시시즘적인 자기과시적 자아노출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고 관심을 얻으려 한다. 

나르시시즘 정도가 높은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자

신의 긍정적 속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고 

온라인 공중들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열망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다[21]. 또한 

나르시시즘이 강한 이용자일수록 지인들의 이목을 끌

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자극적인 사진을 페이

스북에 더 많이 게시하는 경향이 있었다[22]. Buffardi 

and Campbell[23]은 나르시시즘 성향을 자긴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전달하기를 원하

거나 사진이나 일과생활에 관한 정보 중 노출하기를 원

하는 정보를 올려 그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할수록 흥미 위주의 정보는 적게 제시하는 반

면, 자신을 알리는 자기 홍보성 즉, 자기 사진이나 자신

의 일상 중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정보제공이 활발

하였다[20].

3.2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을 

뜻한다. 그래서 자아효능감은 성과나 업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정도,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한다. 자

아효능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되므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24]. 

자아효능감은 자아노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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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자

아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정도가 달라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능력과 사회성

에 대해 자신을 더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25]. 그래서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

는 반면에 자아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보호차원에서의 

자아노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26]. 이에 따라 Kyle et 

al[27]은 자아효능감을 확장하여 SNS상에서 자신의 온

라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관련 연구에서도 자아효능감이 SNS에서 

자아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효

능감은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관해 제공하는 정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4]. 

4. 긍정적 자아노출과 자아의식(공적/사적자아)

공적 자아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관계와 연계된 자아노출과 

관련된 반면에 사적 자아는 개인중심적인 자아노출에 

치중한다[28]. 따라서 공적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다

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적 인정이나 평

판을 중요시하여 이를 자아노출에 반영한다[2]. 공적 자

아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양식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과 평가를 고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달리 사적 자아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는 무관심하며, 단지 자신의 모습이나 내적 신념 등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2]. 그러므로 사적 자아의

식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의식한 자아노출보다는 자

신의 내적 상태(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정

서나 사고를 중요시한다. 

Shim et al.[29]은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SNS를 통한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적극적이라고 지적

하였다. 페이스북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기 

표현적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

적 자아의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Gogolinski[30]는 

공적 자아의식과 페이스북 정보이용의 관계에 대해 분

석한 결과, 공적 자아의식이 높을수록 페이스북에 게시

되는 정보 내용에 더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

며, 실제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내용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즉 공적 자아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대상으로 그들 자신에 관해 집중하여 

말, 얼굴표정이나 외부적 속성에 치중한 반면에 사적인 

자아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들 자신의 내적 상태에 초점

을 맞춰 정서적 감정이나 사고를 중요시한다. 이렇듯, 

공적 자아의식은 사회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사

적 자아의식은 개인적 측면을 더 중요시해 공적인 및 

사적인 자아에 따라 자아노출이 상이함을 추론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상의 문헌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상관리

를 위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며 그러한 긍정적인 자

아노출은 자아노출의 장이 제공되는 어떠한 공간에서

도 가능하다고 논의되었다. 또한 자아노출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효능감, 나르시시즘과 공적/사적 자아의

식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른 논의들을 제시하였

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은 어떠한 양상으

로 나타나는가?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 자아노출은 이용자의 자아유

형(나르시시즘과 자아효능감)과 관련되는가?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 자아노출은 이용자의 자아의

식(공적, 사적 자아)과 관련되는가?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중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 지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

아노출이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적 자아속성과 관련되

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 

나르시시즘과 자아효능감을 포함한 자아유형과 공적 

및 사적 자아의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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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들은 

설문지 상에 주어진 각 문항에 대해 5점(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에 준해 본인의 동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자료수집은 최근 3년간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페이스

북에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메시지와 사진을 포스

팅하고 있는 수도권 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

으로 2016년 5월 중에 행해졌다. 약 한달 동안 총 197명

이 응답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실제 분석대상은 192명이었다.

2. 측정변인

긍정적인 자아노출은 자신에 관한 우호적이고 긍정

적인 내용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자가 자

신의 긍정적 측면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려는 경향을 측

정하는 것이다. Lee et al.[31]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과시하기, 환심사기, 위협하기, 간청하기, 권리주장하기, 

모범보이기, 후광노출하기, 배척하기, 변명하기, 정당화

하기, 사전해명하기, 자기핸디캡보이기, 사과하기를, 

Dominick[8]은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 위협하기, 모

범보이기, 도움청하기, 간청하기를 포함시켰다. 이를 반

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시하기, 환심사기, 유능함보이

기, 모범보이기, 후광노출, 권리주장, 정당화를 통해 긍

정적인 자아노출을 측정하였다.  

과시하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 

‘친구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다’ 등의 5개 항목이, 환

심사기에는 ‘나의 좋은 점을 말한다’, ‘좋은 인상을 보이

려고 한다’ 등의 5개 항목이며 이들에 대한 크론바하 알

파값에 따른 신뢰도는.93이었다, 유능함보이기에는 ‘내

가 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성취한 일의 가치

를 과장하여 표현한다’ 등의 4개 항목이며 이에 대한 크

론바하 알파값은 .86이었다. 모범보이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종할 수 있는 본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사

람이 처신해야 할 바에 대해 귀감이 되려고 한다’ 등의 

4개 항목이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90이었다. 

후광노출은 ‘내가 유명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린

다’, ‘내가 성공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등의 4개 항목이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83이

었다. 권리주장은 ‘수행한 일에 대한 나의 기여를 드러

낸다’ 등의 3개 항목이며 이에 대한 신뢰도는 .89이었다. 

정당화는 ‘내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한다’ 

등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93이었다. 

자아효능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

도이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Rosenberg[32]의 

자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나는 내가 가

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6개 항목이 포함되었

으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85이었다. 

나르시시즘은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고 자신을 찬미

한다[20]. 나르시시즘 측정은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측정척도[33]를 이용하였다. 측정을 위해 추

출된 문항은 ‘나는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등

이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73이었다. 

공적 및 사적 자아는 공적 자기정체성과 사적 자기정

체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Scheier and Carver[34]의 수

정 자아의식척도(Revised Self-Consciousness Scale)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적 자아는 ‘나는 항상 나 자

신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등의 4개 문항을 통해, 

공적 자아는 ‘나는 내가 어떻게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

는지 의식하는 편이다’ 등의 4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

다. 공적 자아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77, 사적 자아

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79이였다.

3. 통계처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

해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

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페이스북 긍정적 자아노출에 대한 분석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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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긍정적인 자아노출은 자기

과시,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 모범보이기, 후광노출, 

권리주장, 정당화하기를 통해 분석되었다. 긍정적인 자

아노출에 대한 평균값이 2.53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긍

정적인 자아노출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가 그렇지 않다

(2점)와 보통이다(3점)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

라서 전반적으로 페이스북에서의 이용자들의 자아노출

이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표현은 

자기과시(평균값 3.48), 환심사기(평균값 2.89), 정당화

하기(평균값 2.5), 권리주장하기(평균값 2.34), 유능함보

이기(평균값 2.27), 모범보이기(평균값 2.24), 후광노출

하기(평균값 2.0)의 내용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 중 자기과시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페이

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과시적 표현을 하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

북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표현을 하지만,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자신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고 유능하고 모범적으로 보이려 하거나 후광효과를 

얻으려는 식의 표현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자아
노출

과시
표현

환신
사기

유능함 모범
후광
노출

권리
주장

정당화

평균 3.48 2.89 2.27 2.24 2.00 2.34 2.50

표준
편차

.86 .76 .77 .82 .82 .88 .89

표 1. 페이스북 긍정적 자아노출                (N=192)

2. 페이스북 긍정적 자아노출과 자아유형 분석 

연구문제2에 제시된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 자아노

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효능감과 나르

시시즘을 동원하여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아효능감(β=-.54, p<.001)과 나르시시즘

(β=.54, p<.001)의 개인적 요인은 긍정적인 자아노출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과 

나르시시즘이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효능감은 부적인 관계, 나르시시즘은 정적인 관계

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의 

자아효능감이 낮을수록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자아효능

감과 나르시시즘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긍정적인 자아노출

β t R  R²

자아효능감 -.54 -5.87***
.42 .18

나르시시즘 .52 5.67***

*p<.05, ** p<.01. *** p<.001.

표 2. 페이스북 긍정적 자아노출과 자아유형      (N=192) 

3. 페이스북 긍정적 자아노출과 자아의식 분석

연구문제3에서 제의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공적, 사적 

자아의식과 긍정적 자아노출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 3]. 공적 자아의식(β=.27,  p<.01)은 긍정적인 자아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적 자아의식

(β=-.0.1, p=.88)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페이

스북 이용자들의 사적 자아의식은 긍정적인 자아노출

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이용자

들의 공적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사적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자신에 대해 긍

정적인 자아노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적 

자아의식이 강한 경우에는 사회관계적인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SNS 공간을 통해 교류되는 다른 이용

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데 공적인 자아의

식이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긍정적인 자아노출

β t R  R²

공적 자아 .27 3.27**
.28 .07

사적 자아 -.01 -.14

*p<.05, ** p<.01. *** p<.001.

표 3. 페이스북 긍정적 자아노출과 자아의식     (N=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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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과 논의

자기표현의 시대에 페이스북이 인터넷상에서 또 하

나의 자아노출의 공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의 자아노출을 파

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

아노출에 초점을 맞춰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긍정

적인 자아노출은 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동원

하여 관련여부를 조사하였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

노출은 자기과시,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 모범보이기, 

후광노출, 권리주장, 정당화하기를 통해 분석되었다. 이들 

항목들을 포함한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대해 통계상으

로 높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항목 중 자기과시만이 수치가 

높게 나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자기과

시적인 자아노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노출함에 있어 자신을 알리는 것 

이상으로 자기과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기과시적 자아노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35]. 이를 뒷받침하듯, 본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이

용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정보, 과시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에 대한 정보나 신상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마

련되면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

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적 주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습

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이라는 예측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35]를 통

해 웹상에서 친밀감과 근접함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상

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이 형성되도록 자아노출을 표

현한다고 밝혀진 바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이를 입증하

지 못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일상적 자아노출의 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자아노출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해 과시적으로 표현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형성을 위한 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운영자와 방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일 경우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36]이 있는데 페이스북에서의 자아

노출은 친구맺기가 되어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에서도 그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 자아노출과 관련 요인

들 간의 관련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의 자아효능

감과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은 통계상으로 긍정적인 자

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아효능감과 나르시시즘

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효능감이 온라인 자

아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보고[7]가 확인되었지

만 자아효능감은 긍정적 자아노출과 부적인 관계로 분

석되어 기존의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

으로 표현한다는 선행연구[26]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긍정적 자아노출을 하기 보다는 자아효능감이 낮을수

록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좀 더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아울러 나르시시즘을 가진 이용자들 경우, 단순

히 페이스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정적 모습을 표출하려는 가능성이 높

았다[20].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은 흥

미 위주의 정보인용은 적게 하는 반면 자신을 알리는 

자기 홍보형 정보제공을 활발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23]. 이와 같이 자아효능감과 나르시시즘이 

강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프로필작성과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는 글과 사진을 제시하는데 적극

적이므로 결국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 자아노출과 공적, 사적 

자아의식 간의 관련여부 분석에서는 공적 자아의식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적 자아의식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이용자

들의 공적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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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적 자아의식은 사회적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 Chandler[37]는 공적 

자아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자아이며 사

적인 자아는 개인 일기장처럼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

으로 표현된 자아라고 언급하였다. 공적 자아는 타인으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

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페이스북은 소셜을 

위한 공간이므로 공적 자아의식을 가진 이용자들이 긍

정적인 자아노출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은 이

용자들의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자아노출이 이용자 자신에 의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개인적 속성이나 성향이 반영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몇가지 

한계점이 나타나 언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페이스북

에서의 긍정적인 자기표현의 정도가 낮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거론되는 긍정적인 자아노출이 적

절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뉴미디어 연

구에서 갖는 표본의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페이스북 활용이 주로 젊은 층에서 이

루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한계성을 여전히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디어에서의 자아노출 연구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의 실제 이용자이자 전

달자인 개인을 주체화하는 자아노출에 대한 논의가 했

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점차 각 개인의 자

아노출이 중요시되고 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미디어가 제공되고 있어 자신을 어떻게 노출하

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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